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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개혁시급하다!
국내석유화학기업들이범용위주로생산하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1960년대 후반에 산업화를 시작해 30년이 넘었지만 에틸렌, 프로필렌, BTX,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범용제품생산에머물러있고, 일부를제외하고는특수제품생산에는접근도하지못하고있다.
정부가 에틸렌 크래커 건설에서 3대 석유화학제품 플랜트 투자에 이르기까지 독과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 발
단이 돼 1980년대 말 삼성·현대그룹이 뛰어들면서도 신·구 갈등이 심화됐지만 특화는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하고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범용 수직계열화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특수
제품을생산할만한역량을갖추지못한것이복합적으로작용한때문으로생각된다.
특히, 중동의 신증설 폭풍이 불어오고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이중의 회오리가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앞에모두무력화됨으로써범용제품의수익성을담보해주는양상으로발전한마당이니굳이특화전
략을서둘러야할이유가없어진형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자급률을급격히끌어올리고 있고, 중동의 모래바람이본격적으로 불어오고있는마당이니 범용
제품의양호한수익성도그리오래가지는못할것이확실시돼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것은모두가인지하
고있을것이다.
잘못하면중동의모래바람과중국의황사가겹쳐숨을쉬기도어려운질곡으로빠져들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여러가지여건을고려할때전자·반도체및신·재생에너지용특수제품생산에참여하는것이당
연하다고보고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상당한재미를보고있지만, 국내 화학기업 대부분은아직도체질개선
에적극나서지않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아직까지는 범용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사업에 도전하자니 역량이 부족함은 물론 자신감
도없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하지만, 중동의 모래바람이 태풍으로 진화할 날이 멀지 않았고, 중국의 황사바람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모르는화학시장관계자는없을것이다.
화학사업 구조개편도 범용의 수익성이 양호할 때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
이다. 타이밍이중요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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